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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130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노동정책’ 추진 박차
조례제정 및 각종 노동관련 프로그램 운영,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오는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취약계층을 위

한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대전․대덕 산업단지에 총 1200개 업체 2만8000명이 근무, 지역 

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법제정과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

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대전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허찬영)를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을 비롯한 각종 컨설팅 지원으로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일하기 좋은 도시,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 해고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지난해 8월 구청에서 열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 위원 위

촉 및 간담회 모습.]


